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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� (가)와� (나)는� 각각� 대나무와� 신생아에� 대한� 양육의� 입장을� 나타내고� 있다.� 먼저,� (가)는� 양육자

의�손길에�따라�생명이�좌우되는�대상인�대나무의�사례를�보여준다.�대나무는�양육자인�관상국의�

손길을� 벗어나자� 고유한� 아름다움을� 상실했다.� 그런� 대나무가� 다시� 살아난� 것은� 주체적인� 힘이�

아닌� (가)의�서술자의�돌봄�때문이다.� (가)의�글쓴이의�양육의�손길은�양육의�대상인�대나무에게�

긍정적인� 영향을� 끼쳤고� 대나무가� 생명을� 회복하게� 한다.� 따라서� (가)는� 대상의� 양육은� 대상에�

긍정적인�것이고�돌봄의�지속이�필요하다는�입장이다.�

� �그러나� (나)의� 서술자는� 양육자의� 손길로� 오히려� 생명이� 속박당하는� 신생아의� 사례를� 보여주며�

(가)와�달리�양육의�부정적�영향을�주장한다.�신생아는�태어난�뒤�양육의�보호를�받는다.�하지만�

신생아를�돌보는�것은�신생아의�행동의�자유를�억압하는�것이다.�양육자는�신생아를�돌보고�사랑

하는� 입장에서� 양육하는� 것이지만� 신생아에게� 있어서는� 양육은� 위협이다.� 따라서� (나)는� 대상의�

양육은�대상에게�부정적인�것이고�돌봄은�불필요하다는�입장이다.�결론적으로� (가)와� (나)지문은�

양육이�대상에게�미치는�영향과�그에�따른�필요성에�따라�입장이�대비된다.

� � (다)에는� 경제를� 국가의� 통솔로� 이끄는� 것에� 대한� 문제가� 나타난다.� 이� 문제에서� 경제를� 양육의�

대상으로,� 국가를� 양육자로� 볼� 수� 있다.� 미국� 임시국가경제위원회� 보고서에� 따르면� 경제에서의�

대기업독점은�국가의�공공정책의�결과이다.� 국가라는�양육자가�대상의�경제를�양육하면�대기업의�

독점은�강화되고�결국� 사회의� 경제는�불공평한�구조로� 생산하게�된다.� (나)의� 입장에서� 본� (다)

의� 문제는� 양육자의� 양육이다.� 국가의� 양육은� 경제를� 더� 부정적이고� 불합리한� 상황에� 빠트린다.�

양육이�경제의�자유와�성장을�억압하는�것이다.�따라서� (다)의�문제에는�양육의�결과가�부정적으

로� 나타나고� 그에� 따라� 양육의� 불필요함이� 느껴진다.� 결론적으로� (다)의� 문제� 상황을� 해결하기�

위해서는� 양육자인� 국가의� 양육이� 없어져야� 한다.� 국가는� 경제를� 양육해서� 독점과� 같은� 부정적�

구조를�만들기보다는�경제가�자율적으로�돌아가도록�자유를�제공해야�한다.� � � �

� �


